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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미디어패널 2024년과 2025년 자료를 활용하여 생성형 AI 이용 행태의 변화 양상을 탐색했다. 분석결과 생성형 AI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령층과 단독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전업주부, 기타/무직 인구의 인지도 및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용 목적 측면에서는 고용주를 제외하면 일상적인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상적 대화를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AI 포용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This study explored the evolving patterns of generative AI usage using data from the 2024 and 2025 Korea Media Panel Survey. The 
results showed substantial increases in both the awareness and the adoption rate of generative AI. However, these levels remain 
relatively low among older adults, own-account workers and unpaid family workers, full-time homemakers, and the unemployed. 
Regarding the purposes of AI use, with the exception of employers, a large proportion of users reported using generative AI primarily 
for everyday information searching. Notably, the 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as found to engage with generative AI for 
everyday conversations more frequently tha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AI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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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제기

- �2022년 11월 생성형 인공지능(AI) ChatGPT 출시 이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성형 AI가 다양화·고성능화되고 

있으며, 업무 및 일상 영역 전반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 �생성형 AI는 자료 요약, 번역,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을 빠르게 생성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아이디어 확장을 도움. 또한 

대화를 통한 맞춤 정보 제공은 업무 및 일상 영역에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따라서 AI가 주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접근과 이용, 의미 있는 활용 등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적응이 필요한 시점

- �생성형 AI는 이용 목적에 따라 개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인지적 사고의 확장과 함께 탈숙련화 등의 

비가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성형 AI가 생산한 허위정보는 더욱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워지고 사회 혼란을 초래함. 

따라서 이용자 내의 활용격차 및 오용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 사고 등 대비가 필요한 시점(Larson et al., 2024)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연령대별, 경제활동 상태별(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생성형 AI 인지율, 이용률 및 이용 목적을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AI 포용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02   데이터 및 분석 방법

- �동일한 측정문항을 포함한 한국미디어패널 2024년과 2025년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2024년 응답자 수(개인)는 

8,693명, 2025년 응답자 수(개인)는 8,411명이며, 개인용 통합패널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 �생성형 AI에 대한 인지 정도, 이용 여부, 이용 목적 등 1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며, 2025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함

- �경제활동 상태는 현재 직업 유무를 묻고 있는 문항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함.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 고용주, 단독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묻는 하위 문항을,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학생, 전업주부, 군인(직업군인 제외), 기타/무직 등을 묻는 하위 문항을 활용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 �분석 시 표본 수가 적은 범주는 결과의 안정적 제시를 위해 일부 범주를 통합하거나 그래프에서 제외함

1 본고의 내용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공식 견해가 아님(내용 문의: ohjoo37@gmail.com) 

02 KISDI STAT Report     2026. 04.15 / Vol. 26-04



03   생성형 AI 인지 정도

- �생성형 AI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는 편이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4년 38.1%, 2025년 50.4%

로 1년 동안 12.3%p 증가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2024년에 비해 인지율이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20대의 인지율이 84.5%로 가장 

높고, 30대가 81.4%로 뒤를 이음

-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인지율이 10%p 이상 증가한 가운데 10~19세 청소년의 인지율이 28.1%p로 크게 증가함.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인지율이 낮으며 증가폭 또한 미미한 수준으로 연령대에 따른 생성형 AI 인지 격차 확인

- �경제활동 상태별 인지율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고, 고용주, 단독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순으로 나타남. 2025년 기준 임금근로자 60.4%, 

고용주 48.4%로 인지율이 높았으나 단독자영업자(31.8%)

와 무급가족종사자(12.7%)의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63.1%)과 대학(

원)생(85.2%)의 인지율이 높음.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인지율이 2024년 대비 28.9%p 증가함. 그러나 전업 

주부와 기타/무직의 경우 약 25%의 낮은 인지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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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성형 AI 인지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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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대별 생성형 AI 인지율: 아는 편이다+잘 아는 편이다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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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생성형 AI 이용 여부

- �생성형 AI 이용률은 2024년 13.7%에서 2025년 31.6%로 17.9%p 증가함. 그러나 2025년 기준 생성형 AI에 대한 인지율이 

50.4%인데 비해 실제 이용률은 31.6%에 머물러 인지와 이용 간 격차 확인

- �전 연령대에서 2024년 대비 생성형 AI 이용률이 증가한 가운데 20대 33.6p%, 30대 27.3%p, 40대 27.8%p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만 10세 미만에서 21.7%p, 10~19세 25.8%p 등 아동·청소년의 이용률 증가도 두드러짐. 한편 2025년 기준 

60대와 70세 이상의 이용률은 각각 6.3%, 0.7%로 다른 연령대와의 이용 격차 확인

- �경제활동 상태별 이용률은 인지율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남. 2025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39.7%)의 생성형 

AI 이용률이 가장 높고, 고용주(20.5%)가 차순위로 나타남. 한편 단독자영업자(12.6%)와 무급가족종사자(6.6%)의 비율은 

낮음. 이러한 격차는 조직 내 교육 기회나 동료 간 정보 공유 등 사회자본의 차이와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노출되는 정보 

접근 환경의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는 대학(원)생(68.0%)과 초·중·고등 

학생(33.9%)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반면 전업주부와 기타/ 

무직 계층의 경우 이용률이 15% 미만에 머물며 뚜렷한 대조를 

보임. 이와 같은 결과는 생성형 AI 이용의 핵심 동기인 ‘생산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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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생성형 AI 이용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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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생성형 AI 이용 목적

- �생성형 AI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업무, 학업 목적의 이용은 감소한 반면 취미활동, 정보검색, 일상적 

대화 목적의 이용 증가

- �202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상적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42.5%로 가장 높으며, 업무 목적(24.6%), 학업 

목적(16.0%) 순으로 나타남. 한편 취미활동 목적의 이용이 6.1%p 증가(12.7%)했으며, 일상적 대화 목적의 이용은 2.9%p 

증가(4.2%)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학생은 학업 목적의 이용 비율이 높으며, 20대는 다양한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0대는 다른 연령대 대비 업무 목적의 이용 비율이 높음. 한편 40대 이상은 일상적 정보검색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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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령대별 생성형 AI 이용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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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제활동 상태별 생성형 AI 이용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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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니나 19세 이하가 다른 연령 집단보다 일상적 대화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10.5%로 높게 

나타남. 40대 이상 연령에서도 일상적 대화 목적 비율이 5% 내외라는 점은 특기할 만함

-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 내에서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에 뚜렷한 

차이를 보임. 고용주의 경우 타 지위에 비해 업무를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53.8%). 그러나 

단독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업무 목적 활용이 각각 25.9%, 6.9%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일상 정보검색 목적(85.8%)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의 이용 목적을 보면, 학생의 경우 학업에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업주부와 기타/무직의 경우 

일상적인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함. 단 기타/무직의 범주에는 구직자와 은퇴자가 혼재되어 있어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한편 초·중·고등학생(10.1%), 전업주부(8.8%), 기타/무직(16.2%)에서 일상적 대화를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특기할 만함. 이는 생성형 AI가 업무나 학습을 위한 생산성 도구를 넘어 정서적 소통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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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생성형 AI 이용 목적� (단위: %)

● 2024년       ● 2025년

주1: 생성형 AI 이용자: 1,190명(2024년), 2,657명(2025년)
주2: 표본 수가 적은 ‘기타’는 그래프에서 제외함. 2024년 일상적 대화 목적 사용의 표본 수는 15명

[그림 8]  연령대별 생성형 AI 이용 목적� (단위: %)

● 업무       ● 학업       ● 취미활동       ● 정보검색       ● 일상적 대화

주: 표본 수를 고려하여 10세 미만은 ‘19세 이하’로 병합, 70세 이상은 ‘60세 이상’으로 병합

업무 학업 취미활동 정보검색 일상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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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및 시사점 

- �생성형 AI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고령층의 인지율 및 이용률이 낮음을 확인. 따라서 인지 및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령 중심 혹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적 노력 필요

- �임금근로자, 고용주, 학생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이용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들이 업무 및 학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생성형 AI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 및 교육을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이라 생각됨. 따라서 단독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업주부, 기타/무직 상태에 있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정보와 교육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

- �생성형 AI 이용 격차는 전업주부의 상당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이용 격차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성별 관점에서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일상적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는 생성형 AI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일 확률이 

높은 답안을 제시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 따라서 제시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 확인과 비판적 사고가 더욱 강조되어야 함

07AI 포용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격차: 인지, 이용, 활용

[그림 9]  경제활동 상태별 생성형 AI 사용 목적� (단위: %)

● 업무       ● 학업       ● 취미활동       ● 정보검색       ● 일상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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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인 대화를 목적으로 한 생성형 AI 이용 증가는 기술이 개인의 정서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함을 

시사. 최근 생성형 AI와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이 자살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2, 생성형 AI와의 대화가 

부정적 정서를 강화하거나 심리적 취약성을 파고들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안전성 확보가 시급. 특히 인지 및 사회정서적 

발달이 진행 중인 학령기부터 AI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AI에 대한 정서적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와 사회적 보호 필요(Cambell et al., 2025)

- �AI 포용 정책은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의 이용이 단순한 이용 확대를 넘어 사고 확장과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활용되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AI 활용의 질적 측면과 책임있는 활용을 함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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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해외에서는 2023년 이후 ChatGPT, Character.AI 등 생성형 AI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울증이나 망상이 심해져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들이 보고됨.  
벨기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던 30대 남성이 6주간 GPT-4기반으로 만들어진 생성형 AI 엘리자와 대화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챗봇은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짐. 또한 2024년 미국에서는 Character.AI와 10개월간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으로 의존하던 14세 소년이 챗봇과의 마지막 
대화 직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 한 바 있음(Campbell et a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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